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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혁신 모펀드 제1호 조합 결성…'인천형 뉴딜' 디
지털·바이오분야 투자

기사입력 2021.10.09 17:30  최종수정 2021.10.09 17:30

'인천혁신모펀드 제1호 조합 결성 업무 협약식'이 8일 인천시청에서 열린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규진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동훈 인천비전기업협회장,
박남춘 인천시장, 신영석 인천IP경영인협의회 수석부회장, 김석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
진 제공=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인천비전기업협회·인천IP경영인협의회·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등과 '인천혁신 모펀드 제1

호 조합' 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일 시에 따르면 모펀드 1호 조합은 기업 직접투자가 아닌 개별 펀드에 출자하는 모(母) 펀드 형식의 조합으로, 앞으로 4년간 인천

형 뉴딜 사업 계획에 따른 디지털·그린·바이오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펀드 규모는 100억원으로 협약 체결 기관은 자금 출자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비전기업협회는 회원사 1137개 사의 신사업 발굴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을 구축하고 지역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인천IP경영인협의회는 회원사 109개사 네트워크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의 지적재산권 확보와 기업가치 고도화를 담당한다.

아시아경제 기사 프린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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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기계공업 협동조합은 331개의 회원사 중 냉동공조, 수처리기계, 펌프, 운반기계 등 우수한 제조·마케팅 인프라를 연계해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돕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조합 운용 업무를 맡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가 주도적으로 투자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종잣돈을 불리는 모펀드 형식의 조합 결성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드는 좋은 사례"라며 "향후 더 많은 기관들이 모펀드 조합 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투자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형 뉴딜 산업 육성과 지역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600억원을

투자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인천혁신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벤처창업, 공유서비스, 지식재산 등 3개 분야에 45억원을 출자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또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액셀러레이터를 인천에 유치했으며, 연내에 VC(벤처캐피탈) 2곳을 추가 유치해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던 투자기관을 지속적으로 인천으로 유인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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